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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8. 28.(수) 11:00 이후(8. 29.(목) 조간) / 배포 : 2024. 8. 27.(화)

‘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2만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확대(7.5천호)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 대폭 확대(360만명) 등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 집중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 ‘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구 분 ’24년 본예산(A) ’25년 정부안(B) ‘24년 대비(B-A)
총지출 60.9조원 58.2조원 △2.7 (4.5%)

회계
예 산 23.7조원 22.8조원 △0.9 (3.8%)
기 금 37.3조원 35.5조원 △1.8 (4.9%)

분야
SOC 20.8조원 19.6조원 △1.2 (5.8%)

사회복지 40.2조원 38.6조원 △1.5 (3.8%)

□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

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 연도별 SOC 예산(조원) : (‘16)20.8, (’17)19.1, (‘18)15.1, (’19)15.8, (‘20)18.7, (’21)21.5, 
(‘22)22.0, (’23)19.7, (‘24)20.8, (’25정부안)19.6

 ㅇ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

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하였다.

    *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비율은 낮추고(20→10%)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상향

□ ‘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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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24년 20.5만 호, +23%) 공급한다. 

    * (공공분양) 10만호(+1만호), (공공임대) 15.2만호(+3.7만호)

 ㅇ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청년 공공임대 3.6 → 3.8만호 공급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1년·1천만원 이상) 청약당첨 시 저리대출(최저2.2%) 지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공임대 2.4 → 4.9만호 공급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상향
  * (신혼) '24, 7.5천만원 → '25, 1억원, (신생아) '24, 1.3억원 → '25년, 2.5억원

고령층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1 → 3천호)
  *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공급 

□ (주거복지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ㅇ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ㅇ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150만명, +5만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29% 대폭 인상한다.

□ (노후도시 정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ㅇ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ㅇ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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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3ㆍ2ㆍ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GTX
(A노선) ’28년 완전 개통 (‘25년 464억원) 
(B노선) ’30년 개통 목표 (‘25년 3,630억원) 
(C노선) ’28년 개통 목표 (‘25년 338억원) 

도시철도

(부산 사상-하단) ’26년 개통 목표 (‘25년 633억원)
(울산 1호선) ’27년 개통 목표 (‘25년 60억원) 
(대구 엑스코선) ’30년 개통 목표 (‘25년 139억원) 
(광주 2호선) ’26년 1단계, ‘30년 2단계 개통 목표 (‘25년 1,399억원)
(대전 2호선) ’28년 개통 목표 (‘25년 587억원)

 ㅇ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하여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원)한다.

□ (전국 2시간·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고속도로

(포항-영덕) ’25년 개통 목표 (‘25년 2,043억원) 
(새만금-전주) ’25년 개통 목표 (‘25년 182억원) 
(울산외곽순환) ‘25년 착공 예정, ’29년 개통 목표 (‘25년 515억원)
(서울-세종) ’26년 개통 목표 (‘25년 242억원)

고속 및
광역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28년 개통 목표 (‘25년 2,5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27년 개통 목표 (‘25년 1,386억원)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25년 개통 목표 (‘25년 33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26년 개통 목표 (‘25년 385억원)

□ (교통불편 제로)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24.12월 185→’25.12월 362만명, 

2,375억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ㅇ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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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 (국토의 청사진 마련)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업명 ‘25년 예산 비고

공항

가덕도신공항건설 9,640억원 공사비 반영(‘29.12월 개항)
대구경북신공항건설 667억원 설계비 반영
제주제2공항건설 236억원 설계비 반영
새만금신공항건설 632억원 공사비 반영
서산공항 17억원 설계비 반영

도로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 7억원 공사비 반영(‘31년 개통)
완도-강진 고속도로 37억원 타당성조사 반영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 390억원 공사비 반영(‘27년 개통)

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34억원 공사비 반영(‘30년 개통)
여주-원주 복선전철 918억원 공사비 반영(‘28년 개통)
남부내륙철도 1,189억원 공사비 반영(‘30년 개통)

□ (성장거점 조성)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

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원)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35곳, 752억원)한다. 

 ㅇ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원)한다.

 ㅇ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한다.

□ (도시공간 혁신)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24년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

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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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 (교통 안전)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

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 +5.7%)한다.

□ (시설물 안전)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하여 고속

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884억원, +18.3%)한다. 

 ㅇ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1,343억원, +5.2%)한다.

 ㅇ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5→2일, 75억원, +31%)한다.

□ (건설현장 안전)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 +2%)한다. 

 ㅇ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94억원, +16.6%)한다.

 5.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 혁신

□ (해외진출 지원)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
, 335억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원, +21.3%)한다.

    * 베트남(도시정비정보시스템 구축), 콜롬비아(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인도네시아(입체지적시스템 구축), 

몽골(스마트교통 MP 수립), 캄보디아(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건설기계 유지보수 역량강화)

 ㅇ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G2G(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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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

(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

억원, +30.7%)한다. 

 ㅇ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 한다.

□ (선도형 R&D 확대)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4,879억원, +12%)한다. 

    *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541억원) 포함시 5,420억원(+18%)

 ㅇ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

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ㅇ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5억원)한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면서

 ㅇ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배성호 (044-201-3238)

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박선용 (044-201-3240)

사무관 전  진 (044-201-3239)

주무관 박종안 (044-20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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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토교통부＇25년 예산안 주요 담당자 연락처

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1-)

• 주택도시기금 총괄 주택기금과 권지현 사무관 ☎3339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총괄 자동차운영보험과 김경모 사무관 ☎4761

• 교통 분야 총괄 교통정책총괄과 김병진 사무관 ☎3787

• 물류 분야 총괄  물류정책과 이경섭 사무관 ☎3996

• 모빌리티 분야 총괄  모빌리티총괄과 홍석표 사무관 ☎3836

• 도로 분야 총괄 도로정책과 최용관 사무관 ☎3883

• 철도 분야 총괄 철도정책과 김상수 사무관 ☎3941

• 항공·공항 분야 총괄 항공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4184

• 도시재생사업 총괄 도시재생과 김승욱 사무관 ☎4902

• R&D 총괄 미래전략담당관 최민중 사무관 ☎3264

• 저출생 주거 지원 청년주거정책과 장문석 사무관 ☎3635

•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지원과 김정택 사무관 ☎3358

• 주택금융 지원 주택기금과 권지현 사무관 ☎3339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문수빈 사무관 ☎5233

•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공주택정책과 곽상훈 사무관 ☎4519

•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해외건설정책과 김석훈 사무관 ☎3535

•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사업 모빌리티총괄과 김시중 사무관 ☎3820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 사업 생활교통복지과 윤영진 사무관 ☎4772

• 자율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정책과 김영주 사무관 ☎3851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지역정책과
진홍민 사무관
손현경 사무관

☎3669
☎4595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성장거점정책과 송혜연 사무관 ☎3689

•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덕도신공항추진단 김대현 서기관 ☎5208

•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교통정책과 김헌태 사무관 ☎4306

• 도로 안전 관리 도로시설안전과
도로관리과

문채빈 사무관
안일찬 사무관

☎3922
☎3915

• 철도 안전 관리 철도운행안전과
철도시설안전과

김정현 사무관
이경록 사무관

☎4620
☎4625

• GTX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박정호 사무관 ☎3972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광역교통경제과 박주연 사무관 ☎5087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광역버스과 김지수 사무관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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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토교통부＇25년 예산안 총괄표

(단위: 억원)

부문 '24예산
(A)

'25년 예산안

정부안
(B)

‘24년 대비

(B-A) %

합계 609,439 582,161 △27,278 △4.5

예산 236,583 227,610 △8,973 △3.8

SOC 207,187 195,270 △11,917 △5.8

 ▪도로 79,779 71,998 △7,781 △9.8

 ▪철도 80,997 70,016 △10,981 △13.6

 ▪항공ㆍ공항 8,906 13,533 4,627 52.0

 ▪물류등기타 19,106 21,479 2,373 12.4

 ▪지역및도시 15,308 15,465 157 1.0

 ▪산업단지 3,090 2,779 △311 △10.1

사회복지 29,397 32,339 2,942 10.0

 ▪주택 1,972 1,971 △1 △0.1

 ▪주거급여 27,424 30,368 2,944 10.7

기금 372,856 354,552 △18,304 △4.9

 ▪주택도시(복지) 372,266 353,995 △18,271 △4.9

 ▪자동차(SOC) 589 556 △33 △5.6


